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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조창호 대표이사 선임
공격적 경영 위해 50대 대거 발탁 … 한화․화약부문에 남영선 씨 내정

한화그룹이 계열기업인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로 조창호 전 한화석유화학 PVC 부문장을 선임하고 한화/화

약사업 총괄담당임원으로는 남영선 전 구조조정본부 홍보팀장을 발령했다.

한화그룹은 11월1일 계열기업 대표이사 3명과 구조조정본부 주요 임원 5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조창호 대표이사는 현 추두련 대표이사와 당분간 각자 대표이사를 맡게 되며, 한화S&C 대표이사에는 박석

희 전 한화증권 자산운용부문장이, 대덕테크노밸리 대표이사에는 정승진 전 구조조정본부 총무팀장이 각각 내

정됐다.

또 구조조정본부 임원으로는 본부장에 최웅진 전 한화미주법인장, 구조조정본부 총무팀장에 김남규 전 한화

싱가폴법인장, 구조조정본부 지원팀장에 이선우 전 한화/화약 기획구매담당임원, 구조조정본부 홍보팀장에 최

선목 전 홍보팀 상무를 각각 발령했다.

조창호 대표이사 최웅진 본부장 남영선 사업총괄담당

신임 조창호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는 1953년 서울 태생으로 경기고(1972년 졸업), 서울대 화공학과(1976년

졸)를 졸업한 뒤 1984년 한국프라스틱 개발부에 입사해 1994년 비서실 개혁추진팀, 1996년 기획실 전략기획팀

장, 1998년 한화석유화학 감사실장, 1999년 여천NCC 공장장을 거쳐 2003년 10월부터 한화석유화학PVC 부문

장을 맡아왔다.

한화그룹은 “50대 초반의 상무급 인원을 대거 발탁해 계열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CEO의 평균 연령

이 10년은 젊어졌다”며 “10년 뒤를 내다보고 공격적 경영을 펼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웅진 본부장은 이공계 출신(서울대 화공)으로는 처음으로 구조조정본부장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는

데, 한화그룹 제조업 부문의 새로운 성장엔진 축인 신규사업 부문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웅진 본부장(1950년생)은 경기고(1969년 졸업), 서울대 화공학과(1974년 졸업)를 마치고 1978년 한양화학 

기술기획과에 입사한 후 한국프라스틱 기획실장, 한양화학 마케팅부장, 한화포리마 대표이사, 한화종합화학 기

획실장, 한화미주법인 등을 거쳤으며, 이선우 지원팀장(1953년 생)은 한국화약 중앙연구소, 한화/화학사업개발

팀장, 한화 감사실장, 한화/화약 인천공장 공장장, 한화/화약 기획구매담당 임원을, 최선목 홍보팀장(1957년생)

은 한양화학 영업부와 기획실, 한화석유화학 감사팀장, 구조조정본부 홍보팀 등을 거쳤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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